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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8년 8월 23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  

1. 하나님은 “예비해라.” 하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, <예비할 

자>를 보내시어 그가 외치게 하셨다. <예수님 때>도 ‘세례 요

한’을 보내시어 예비하게 하셨으나, 세례 요한은 제대로 모르고 

자기를 중심함으로 예비할 것을 제대로 예비하지 못했다.

2. <이 시대>도 그러하다. <주 앞에 온 종교인들, 지도자들, 각종 

교파들>은 다 ‘세례 요한들’이다. 하나님은 ‘시대의 세례 요

한들’을 보내셨으나, 그들은 자기를 중심하고, <다시 오실 주>

를 위해 외쳐 주지 못 했다. <예비할 것>을 예비하지 못 한 것이

다. 항상 <먼저 온 자>가 ‘세례 요한’이다. 그런데 이것을 외

쳐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며 자기를 섬기며 살게 

했다. 고로 모두 사망으로 가게 된 것이다.

3. <시대의 세례 요한들>은 “앞으로 하나님이 이상 세계를 이루시

기 위해 ‘사람’을 통해 이 땅에 오시니, 이를 위해 예비하고 

준비해라.” 하고 외쳤어야 했다. 그런데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

고 자기를 섬기라고 해서 자기 뿐 아니라, 따르는 자들도 ‘사

망’으로 가게 만들었다.

4. <메시아>를 믿고 섬겨야 된다. 그러지 않으면 <메시아>를 통해 

하시는 ‘하나님의 말씀’을 넣어 줄 수 없다. 그래서 <메시아>

는 먼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‘자기’를 믿게 하되, 그것으로 

끝나는 것이 아니라 ‘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’에 대해 가르쳐 

주고, 이를 통해 ‘영원한 삼위의 사랑의 대상’이 되어 살게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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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결국 <메시아>도 하나님의 최고 목적을 위해 예비하라고 보

낸 자와 같다. 그런데 <이단 종교들>은 ‘자기’로 끝난다. <하

나님>에 대해서도 이같이 안 가르치고, <사랑의 근본>에 대해서

도 알라고 하지 않는다.

5. <세례 요한의 모순>을 보면, 예수님을 두고 “어린 양이 지나간

다.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온 자다.” 하고 ‘하나의 지식’으로 

가르쳤다. <자기>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증거해주고, 또 예수님께 

배우면서 그것을 계속 증거하며 사람들이 ‘예수님’을 믿고 따

르게 했어야 했다. 이것이 ‘세례 요한의 사명’이다.

6. <세례 요한>은 절대 죽지 않아야 된다. 왜? <세례 요한>이 죽으

면, ‘메시아’도 죽기 때문이다. <같은 운명>이기 때문이다.그

러나 <세례 요한>은 죽었다. 세례 요한이 잘했으면, 자기도, 예

수님도 안 죽었을 것이다.

7. <세례 요한>은 ‘생명들’을 하나님께, 메시아 예수님께 다 주

고, <자기>가 아닌 ‘메시아 예수님’을 따르라고 했어야 했다. 

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몰랐다.<이 시대>도 그러했다.

8.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“내가 예비하라는 말만 하느냐. <사람>

을 보내지 않느냐. <세례 요한>을 보내서 외치게 하지 않느냐.” 

하셨다. 하나님은 <세례 요한>을 통해 “회개해라. 천국이 가까

이 왔느니라. 기다리는 메시아가 곧 온다. 사람을 쓰고 온다.” 

하고 외치게 했는데도 세례 요한은 이를 확실히 모르고, 자기를 

중심했다. <이 시대>도 그러했다. 고로 <십자가를 지면서 오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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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사>가 되었다. 모르면 이같이 되는 것이다.

9. <예비>해야 된다. 그러고서 ‘단장’해야 된다.

10. <단장>이란, ‘멋있게 꾸미고, 차리는 것’이다. <육>으로도 

하지만, <정신과 생각>을 멋있게 꾸미는 것이다.

11. <정신과 생각을 꾸미는 것>이란, ‘잘못된 사고와 생각을 고치

는 것’이다. <잘못된 생각과 사고>가 그리도 무섭다. <유대인

들>도 아예 ‘생각과 사고’가 잘못됐다. 고로 메시아는 하늘에

서 구름타고 온다고만 믿고, <땅>에서 ‘사람’을 통해 오는 

것을 몰랐다. 고로 그리도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맞지 못했

다.

12. <사고가 잘못된 사람>은 무능하고, 무식하고, 지능이 낮다.

13. <오해하는 자들>도, <죄를 졌어도 그 죄가 큰지 모르는 자들>

도 모두 사고가 잘못됐다. 난절하게,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잘

못을 주 앞에 회개해야 된다.

14. <잘못된 사고>는 아예 ‘뇌’에서 끊어내고 처리해 버려야 된

다. <뇌 청산>을 안 하면, ‘잘못된 사고’를 또 받아들인다.

15. <잘못된 생각을 자르는 방법>은, 그 생각을 못하도록 난절하게, 

전적으로 그 생각을 끊어내고, 저주하고, 무너뜨리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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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. 하나님은 ‘사랑’으로 임하신다. 그러니 <사랑의 준비>를 늘 

해 놓고 살아라.

17. <사랑의 준비>란, ‘일반적인 사랑’이 아닌, 자꾸 더 깊이 하

나님을 사랑하고, 평소에 늘 진실로 하나님을 대하고, 간구하며 

사는 것이다. 그러면 다른 세상이 온다.


